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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

7-1 영국 식품트렌드 현황 및 2017년 전망

  주요내용

   영국 대형유통업체 웨이트로즈(Waitrose)가 조사한 2016년 영국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 습관 및 2017년 

트렌드 발표에 따르면 올해 김 등의 해조류, 선인장음료, 코코넛가루 등의 유행이 두드러졌고 내년에도 

하와이 포케(Poke), 호주식 디저트가 떠오르는 등 외국식품의 강세가 예상됨

 2016년 히트상품

-   2016년에 인기있는 식품으로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김 등의 해조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큰 인기를 

누린 스페인 츄러스, 음식의 낭비를 방지하는 못생긴 채소, 새로운 코코넛 워터로 불리는 저설탕의 

선인장 음료, 메밀과 치아시드 등의 곡물, 가정식을 연상시키는 화덕 피자, 글루텐 프리 식품이면서 

섬유질이 풍부한 코코넛 가루 등이 선정됨

 2016년 소비트렌드

-   건강의 표현 : 설문에 응한 영국 소비자의 4분의 3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요리 방식도 

찜요리 또는 기름종이를 사용해 지방을 제거하는 방식을 선호함.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곡물제품 및

소포장 상품이 많은 인기를 끔

-     음식사진 공유 : 영국인 9백만명이 음식 사진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음식으로 자신을 알리고, 경험과 감정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며 

심지어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요리할 때 더 신경을 쓴다고 함  

-   의식있는 소비 : 80%의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와 생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며 폐기물이 적은 포장과 1인분용 소포장 제품 선호함. 남은 식재료를 버리기 보다는 

냉장 보관하고 장을 한꺼번에 많이 보기 보다는 적게 자주 보는 습관이 강세임 

-     집밥 열풍 :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 비용 발생 등 외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소비흐름의 변화로 

집밥 열풍이 불고있음. 집밥은 자기가 원하는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비용 절감 및 편하게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술로 자기 표현 : 슈퍼마켓에서 파는 일반적인 술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술을 

선호함. 원하는 과일이나 음료를 사서 칵테일을 만들고, 대형 브랜드 맥주보다는 지역에서 만들거나 

이야기 거리가 있는 맥주공장 또는 시드르(Cidre)을 선호하게 되면서 칵테일의 기본 재료가 되는 

진토닉의 판매가 늘고 있음. 전통적인 주류 시장을 이루었던 와인보다는 로제와인이나 일본산 위스키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초간편 점심식사 : 설문에 참여한 소비자들 중 60%는 점심을 책상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5%는 점심을 20분 안에 해결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따라 이미 요리와 포장이 되어 있는 초밥세트

의 매출이 20%, 샐러드가 10% 상승했으며 대체로 물보다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구입하고 후식으로 

초컬릿이나 스낵바, 과일을 소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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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외국식품의 강세 여전

-  수박주스 : 수박과 레몬을 냉ㆍ압착해 만든 주스로 유명 가수 비욘세가 홍보를 하고 나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며 2017년 트렌드로 선정됨  

-  하와이 음식 : 하와이 음식 포케(Poke)가 2017년 유행할 것으로 전망됨. 초밥이나 회는 이미 유럽에도 

널리 전파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이와 비슷한 포케(Poke, 회를 참기름과 간장에 절여 각종 해조류 

또는 야채와 먹는 회덥밥과 유사한 음식)는 외국 음식이지만 거부감이 적음 

-  밀 키트 : 바쁜 삶을 살면서도 직접 요리해 건강을 챙기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에 맞도록 레시피와 

손질된 재료를 넣어 판매되고 있는 ‘조립식’ 요리 상품임 

-  채소 요거트 : 미국에 이어 영국에서도 당근, 비트, 고구마나 토마토 등의 채소 맛이 나는 요거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임 

-  향수같은 칵테일 : 올 여름 패션 브랜드 지방시가 런던의 카페 로얄과 협업으로 향수에서 연상된 

칵테일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식품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조사됨 

-  탐닉 : 적게 먹기 등이 유행하는 반면 한켠에서는 마음놓고 먹자는 움직임도 보임. 호주의 프리크 

셰이크(freakshake)는 고열량의 브라우니, 밀크셰이크, 쿠키, 크림, 마시멜로 등 고열량의 간식들을 

섞어 만든 디저트임

포케(Poke) 프리크 셰이크(freakshake) 밀 키트(Meal Kit)

 시사점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는 단순 사회적 관계를 위한 도구를 넘어 주요 대형유통업체가 소비자 분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등 시장분석에 중요한 수단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영국 식품 소비자 습관 

분석 결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와 확연히 다름

   회덮밥과 비슷한 하와이 포케의 유행은 간장, 참기름, 깨 등 한국 식재료와도 연관이 있고 또 포케같은 

볼 푸드(Bowl food)의 유행 현상은 한국 비빔밥 등 한 그릇 음식을 홍보하는데 기회라고 해석됨

   종합식품 취급 업체에서는 밀 키트처럼 요리레시피와 식재료를 담아 키트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

해 볼만 함. 더불어 한국산 술이나 음료, 홍초, 홍삼, 과일즙 등 칵테일용 재료를 홍보해 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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